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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83
대정12(1923년) 형공 제576호

판결

본적 주소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저산리(猪山里)

     농업 조성관 51세

본적 주소 동상

     농업 조병로 44세

본적 주소 동상

     농업 백황흠 41세

본적 주소 동상

     농업 조길환 29세

본적 주소 동상

 

    

□ 0884
     농업 조공수 26세

  위 소요 공무집행방해 피고사건에 붙여 1923년 8월 30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이 

언도한 유죄판결에 대해 피고 등이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당 법원의 조선총독부 검사 

호리 간지로堀勘治郎가 간여한 심리 판결은 다음과 같다.

주문主文
  본 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 조성관의 숙모이자 원심 공동피고 김원갑의 실모(實母)인 조순심은 1923년 6월 

4일 밤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저산리 간바라 구메마쓰(神原粂松) 소유의

□ 0885
뽕나무밭에서 약간의 뽕잎을 절취하여 이를 치마에 담은 채 뇌일혈로 급사(頓死)하였

다. 피고 조성관, 백황흠, 김원갑은 조순심이 병사한 것이 아니라 뽕밭 소유자인 간바

라 구메마쓰가 총으로 구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고 오인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

람들과 함께 소문을 퍼트렸다. 때마침 동월 7일 장흥경찰서에서 의사와 경찰관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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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와서 사체를 검안한다는 말을 듣고 조병로, 조길환, 조공수와 공모한 다음 앞의 

의사와 경찰관이 도착하기에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 무렵 다른 원심 공동 피고 조병민 

외 12명, 그 외 이민(里民) 수십 명을 저산리 사장(射場)으로 불러 모았다. (그들은) 이 

사람들에게 조순심의 변사는 간바라 구메마쓰가 총으로

□ 0886
구타한 때문임에 틀림없는 데도 간바라 구메마쓰가 내지인(일본인)인 탓에 경찰관에게 

혹은 병사인 것처럼 검토결과를 알리기 위해 오늘 장흥에서 의사와 경찰관이 와서 사

체를 검안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병사라고 판정할 경우에는 그 의사와 경찰관을 가로 

막고 다중이 이를 밀어붙여 포위함으로써 그 의사로 하여금 순심의 사인을 타살이라 

언명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각자 곤봉 또는 삽 등을 휴대하고 부근 산에 올라 망을 

보고 있다가 자신 등이 손을 올리거나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을 신호로 각자 이에 응하

여 즉각 뛰어 내려와 그들의 귀로를 막고 예정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하

고 이를 선동하였다. 거기에 모인 앞의 조병민 등 수십 명의   

□ 0887
이민은 이에 찬동하여 각자 곤봉 또는 삽 등을 지참하고 부근 산, 그 외의 장소에서 

앞의 의사와 경찰관의 도착을 기다리던 터였다. 같은 날 오전 11시 무렵 의사 다구치 

다로(田口太郎) 도 순사(道巡査) 부장 가와무라 다쓰후미(河村辰一), 도 순사 오카 도미

타로(岡富太郎)ㆍ아베 시게노부(安部重信) 4명이 현장에 도착하여 조순심의 사체를 검

시하고 병사라 단정한 후 돌아가려던 차에 피고 조성관, 김원갑은 앞의 가와무라 순사 

부장을 가로막고 순심은 병사일리 만무하므로 의구심이 들지 않게 해부한 후에 다시금 

검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요청에 따라 가와무라 순사는 이에 대답하고 다구치 의사에게 

그 취지를 알렸다. 동 의사로 하여금 해부를 하게 하였으나 어떤 타박상의 흔적도 없

고 뇌일혈에 따른 사망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때 이미 그 부근에는 

약2~30명의 사람들이 모여

□ 0888
있어 그 형세가 불온하다고 인식하여 해부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앞의 김원갑, 피고 조성관, 백황흠은 그 귀로를 막아서서 다구치 의사의 

자전차를 미는 한편 그의 피복을 쥐고 왜 해부 결과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는가 당

장 그것을 언명하라고 압박하였다. 피고 조성관, 김원갑은 큰 소리를 질러 부근 산에서 

망을 보고 있던 이민을 모이도록 하였다. 그 순간 부근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 조병로, 

조길환, 조공수는 다중을 지휘하는 동시에 솔선하여 다른 원심 공동 피고 등 그 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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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명의 이민과 더불어 다구치 의사를 둘러싸고 그 사인에 대한 발표를 압박하였다. 

또 동 의사의 양손을 붙잡거나 그의 머리와 다른 신체부위를 구타하였다. 

□ 0889
그것을 목격한 오카와 아베 두 순사는 직무상 피고를 비롯한 그 외 군중에게 사리를 

설명하고 빨리 해산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거꾸로 피고 조성관, 조병로, 조공수는 군중에게 두 순사에게도 폭행을 가해

야 한다는 취지를 지휘하였다. 더구나 피고 조공수는 일부의 군중과 더불어 두 순사에

게 달라붙어 주먹으로 구타하는가 하면 발로 찼다. 또 피고 조병로, 조길환은 다른 여

러 사람과 협력하여 오카 순사의 경찰 칼과 혁대를 탈취하는 등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앞의 두 순사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다구치 의사는 가와무라 순사부장과 상

의하여 군중을 진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조순심의 사인은 해부 결과 타살의 의심이 

있다”는 취지를 알렸다. 피고 

□ 0890
백황흠은 동 의사에게 그렇다면 그 취지의 증명서를 써달라고 협박하였다. 피고 조성

관은 간바라 구메마쓰가 조순심을 구타하여 죽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위

해 김원갑, 임홍거와 다수의 군중을 지휘하여 저산리 마쓰오카 ㅇ이치(松岡ㅇ市) 집으

로 가서 그 사람에게 “맡아둔 엽총을 내놓으라”고 강요하였다. 다른 다수의 사람들

은 집밖에서 폭력적인 시위(暴威)를 행사하며 마쓰오카 ㅇ이치에게서 해당 엽총을 제공

받기 전후 약 3시간에 걸쳐 소요를 일으켰다. 이상의 사실은 도 순사의 피고 조성관에 

대한 제1회 심문조서 중 동인의 공술로서 “1923년 6월 7일 장평면 저산리에 의사와 

경찰관이 출장을 와서 변사자의 사체

□ 0891
검시를 할 때 나는 사자와 친족관계여서 사자 측에 입회하였다. 다른 이민 약 40명은 

산 위에 모여 망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사자의 검시가 끝난 후 의사와 경찰관은 우리

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돌아가려 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이민 약 20명과 한조를 이뤄 

의사의 자전차를 빼앗음과 동시에 그 입은 옷을 잡고 사인을 설명하고 돌아가라고 하

면서 소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나머지 약 20여명의 한 조는 순사에게 들이닥쳐 그 순

사에게 폭행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기재.

도 경부보(警部補)1)의 피고 조성관에 대한 제2회 심문조서 중 동인의 공술로서 “나는 

1) 일제 강점기, 경부의 아래, 순사 부장의 위인 경찰 계급을 이르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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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갑의 어머니가 간바라 구메마쓰 때문에 총살되었다고 오인하여 김원갑, 백황흠,   

□ 0892
조병로, 조길환, 조공수와 공모하여 6명이 사체검시 당일 이민 약 30명을 저산리 사장

에 모이게 하여 동 이민 등에게 김원갑의 어머니는 확실히 간바라가 총살했음에 틀림

없다고 전하였다. 간바라는 내지인인 관계로 어쩌면 병사한 것처럼 꾸밀 것이라고 알

렸다. 오늘 장흥에서 의사와 경찰관이 검시를 위해 올 터인데 혹시라도 타살 의혹이 

없다고 진단을 내릴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을 저지하여 다수의 이민이 모여 소란을 피

우는 한편 폭행을 행사하도록 했다. 간바라가 살해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민 각자가 

곤봉 또는 삽 등을 지참하여 이 부근의 산에 올라 위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손을 

들거나 큰 소리를 지르면 곧장 내려와 폭행을 가하도록 지휘하였다. 이외에  

□ 0893
당일 나는 다구치 의사의 상의를 붙들고 타살이라 말하라고 협박하면서 오른손 주먹으

로 3회 정도 동 의사의 볼을 구타하였다. 또한 다수의 사람들을 지휘하여 동 의사에게 

폭행을 가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제지하는 오카와 아베 두 순사에게도 폭행을 가해야 

한다고 했으며 마쓰오카에게서 간바라의 총을 탈취하여 오도록 명령하였다. 즉시 나와 

김원갑, 백황흠, 조병로, 조길환, 조공수는 앞의 소요 수괴자로서 우리의 지휘 아래 주

로 폭행을 가한 자는 조병민, 주종선, 김성전, 조장환, 조정식, 조풍환, 조문화, 조성진, 

조봉수, 백문일, 선용주, 문경식, 염중환, 임홍거 등이다”라는 취지의 기재.

위의 피고 조병로에 대한 제2회 심문조서 중 동인의 공술로서 “나는 김원갑

□ 0894
의 어머니의 사체검시가 있던 당일 다른 피고 4명 및 김원갑과 공모하여 이민 약 30명

을 저산리 사장이라는 곳으로 모이게 하여 앞의 사체 검시을 위해 오게 될 의사와 경

찰관을 폭행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나는 그날 다구치 의사가 사체 검시를 끝내고 

그 사인에 붙여 아무런 말도 없이 되돌아가려 하자 화가 치밀었다. 그런 이유로 그 의

사의 귀로를 가로막고 폭행을 행사하고 있을 때 오카와 아베 두 순사가 이를 저지하며 

다구치 의사를 되돌려 보내려 했다. 이번에는 그 순사들과 맞붙어 폭행하도록 다수의 

사람들에게 명령함과 동시에 오카 순사의 검과 검대를 탈취하였다. 또한 마쓰오카 ㅇ

이치의 집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몰려가게 해서 간바라의 총을 탈취하는 한편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사체를 간바라 집으로 옮겨놓는 등의 행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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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95
그때 경찰관은 앞의 변사자의 사인에 붙여 나중에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줄 테니 소

란피우지 말고 해산하라고 호소했는데도 그 저지에 응하지 않고 앞과 같이 소란을 피

웠다”는 취지의 기재.

앞의 피고 조길환에 대한 제2회 심문조서 중 그의 공술로서 “나는 다른 피고 4명 및 

김원갑과 함께 수괴가 되어 1923년 6월 7일 저산리 사장에 다수의 이민을 모이게 했

다. 당일 장흥에서 의사가 와서 변사자의 사체를 검시하고 타살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그 의사에게 폭행을 가하여 소요를 일으켜야 한다는 취지를 선동하였다. 그리고 나는 

당일 앞의 다구치 의사를 둘러싸고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변사자의 사인을 말해 달

라고 겁박하여 폭행을 하고 있을 때 내지인 순사 두 명이 그곳에 와서 몰려있는 

□ 0896
다수를 해산시키려 했다. 다중의 일부가 두 명의 순사에게 덤벼들자 그 중 한 명의 순

사가 위협을 위해 칼을 빼려는 순간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순사의 손, 가슴, 허리를 

붙잡고 칼과 혁대를 탈취했다”는 취지의 기재.

위의 피고 조공수에 대해 제3회 심문조서 중 동인의 공술로서 “나는 김원갑, 조성관, 

백문규, 조병로, 등과 공모하여 다구치 의사를 돌아가지 못하게 그의 자전차를 넘어뜨

리고 또 그 의사의 가슴 언저리를 주먹으로 5~6회 구타하였다. 그 때 오카와 아베 두 

순사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두 순사를 주먹으로 두들겨 패는 폭행을 가하

였다. 그로부터 또 다중을 지휘하여 마쓰오카의 집에서 총을 탈취하게 하고 사체를 

□ 0897
운반하도록 하였다. 그 동기는 간바라가 김원갑의 어머니를 총살한 것이 확실하다는 소

문에 있었다. 구장(區長) 백문규, 조성관 등과 함께 앞의 검시 당일 이민을 모이게 하여 

혹시라도 의사가 그 사인을 타살에 있지 않다고 진단할 경우에는 의사와 경찰관을 괴롭

혀 타살임을 증명하게 하자는 것을 계획해 두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기재.

앞의 피고 백문규, 백황흠에 대한 심문조서 중 동인의 공술로서 “나는 저산리의 구장

으로 1923년 6월 7일 장흥에서 의사와 경찰관이 저산리로 와서 변사자의 사체에 대한 

해부를 한다고 들었다. 나는 조성관과 상의하여 의사가 올 때까지 이민 전부를 불러 

모아 마을에 변사자가 있는데 이는 분명히 간바라가 총살한 것임에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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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98
없으므로 만약 의사가 엉뚱한 진단을 내릴 경우에는 모두 의사와 경찰관을 포위하여 

소요를 일으킬 것을 지휘하였다. 그런데 의사는 해부 결과에 대해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돌아가려고 한 탓에 조성관과 김원갑은 그 의사 앞을 가로막아 자전차를 못가게 

해놓고 사인을 말해 달라면서 폭행을 가했다. 조길환, 조병로는 오카 순사의 칼을 탈취

하고 조성관, 김원갑은 마쓰오카의 집으로 달려가 간바라의 총을 탈취했다. 그리고 나

는 많은 이민을 지휘하여 의사를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그 의사에게 타살이라

는 증명서를 써달라고 협박했다. 즉시 나와 다른 피고 등 5명은 수괴가 되어 다른 사

람을 선동하여 소요를  

□ 0899
일으켰다”는 취지의 기재.

도 순사의 피고 김원갑에 대한 심문조서 중 동인의 공술로서 “조순심은 내 실모로 

1932년 6월 7일 의사와 경찰관이 와서 사체에 대한 검시를 할 때 다수의 이민이 모여 

있었다. 의사는 검시를 마치고 곁에 있는 우리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돌아가려고 함에 

따라 약 20명의 이민이 달려들어 동 의사의 자전차와 옷을 밀고 당기며 어찌하여 정직

하게 말하지 않고 가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순사가 이를 제지하려고 달

려들기에 그 순사의 칼을 탈취하였다. 그리고 조성관은 나에게 조순심은 간바라가 죽

인 것이므로 마쓰오카 집에 맡겨둔 총을 취하여 경찰서로 가지고 가면 좋겠다기에 알

겠다고 하였다. 

□ 0900
나와 임홍거는 조성관과 더불어 앞의 마쓰오카의 집으로 달려가 총을 달라는 교섭을 

했고 그 외의 다수는 그의 집 앞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마쓰오카는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총을 내어주었다. 조성관은 이것을 경찰서로 가지고 갔

다”는 취지의 기재.

위의 피고 조병민에 대한 심문조서 중 동인의 공술로서 “1932년 6월 7일 구장 백황흠

이 허우명으로 하여금 나를 비롯한 이민 약 40명을 불러 모아 오늘 읍내에서 변사자에 

대한 검시를 위해 의사가 올 것이다. 만일 불공평한 판단을 내릴 경우에는 모두 그 의

사에게 달려들어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이에 따라 나를 비롯한 이민은 이것을 인지하고 부근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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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1
의사와 경찰관은 검시를 마치고 이민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돌아가려고 함에 따라 변사

자의 아들 김원갑과 조성관은 의사의 자전차를 붙잡고 모두 와서 이유를 들어보자고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의사가 있는 쪽으로 달려왔다. 그리고는 의사

의 자전차와 입고 있던 옷을 붙잡는 한편 순사에게 달려들어 그의 칼을 탈취하는 등 

큰 소란을 일으켰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

도 경부보의 피고 조장환에 대한 제3회 심문조서 중 동인의 공술로서 “나는 조성관 

등의 선동에 따라 다수의 사람들과 협력하여 변사자의 사체 검시를 위해 온 오카 순사

를 구타했다. 그런데 실은 변사자는 내지인인 간바라가 죽였음에 

□ 0902
틀림없다는 소문들 들었다. 소요 당일 백 구장과 조성관이 나를 비롯한 이민을 모이게 

하여 오늘 장흥에서 의사와 순사가 와서 검시를 할 것이다. 혹여 수상한 진단을 내릴 

경우에는 이민 일동이 그 의사와 순사 등을 두들겨 패주어야 한다고 해서 이에 동의하

여 앞에서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취지의 기재.

앞의 아베 시게노부에 대한 제1회 청취서 중 동인의 공술로서 “나는 도 순사로 1932

년 6월 7일 가와무라 순사부장 일행의 뒤를 쫓아 저산리로 출장을 왔다. 변사자의 검

시를 위해서였다. 그리고 검시를 마친 가와무라 부장 일행과 더불어 귀로에 오르려던 

차에 변사자의 장남 김원갑과 그의 친족 조성관 등이 해부를 해 달라며

□ 0903
우리의 귀로를 막고 자전차를 붙들고 대치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해부를 했다. 다만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이 득책이라 여겨 김원갑에게 해부 결과는 주재소에서 알

려주겠다는 말을 전달하고 떠나려 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우리들 전후좌우를 둘러

싼 채 해부결과를 알리라며 협박하였다. 이민 수십 명이 각자 곤봉과 삽 등을 가지고 

팔방에서 덤벼들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폭행을 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우리

는 사리를 설명하고 해산을 명령했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또한 다중이 밀어닥쳐 우

리를 포위한 상태에서 사지를 구속하고 의복을 붙잡았다.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구타

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그때 나는 수십 회를 얻어맞았고 오카 순사의 경우는 칼을 빼

앗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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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4
모자와 옷이 벗겨졌다. 그런 까닭에 다구치 의사는 임기응변의 계획을 세워 검안 결과 

타살인 것 같다는 취지를 밝히자 얼마간 진정되었다. 그 전까지는 해산을 명령하거나 

정중하게 타일러도 전혀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

앞의 아베 시게노부에 대한 제2회 청취서 중 동인의 공술로서 “소요 당일 가장 폭행

을 일삼은 사람은 조성관, 김원감, 조공수, 조병로, 구장 백문규 등이었다. 특히 조공수

는 다구치 의사의 자전차를 가로막고 봉으로 구타하는 한편 나와 오카 순사를 봉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또 백문규는 백황흠의 지시로 동인은 소요가 일어났을 때부터 마지

막까지 이민을 선동하고 지휘하여 우리들에게 폭행을 가하게 했다. 또 다구치 의사의 

상의를 붙잡고 

□ 0905
사실은 타살임에 틀림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쓰라고 강요하였다. 또한 다중을 지휘하

여 오카 순사의 검을 탈취하게 하였고 마쓰오카의 집에서 총을 빼앗아오도록 하는 등

의 행위를 저질렀다. 그리고 김원갑, 조성관, 조병로는 무엇이든 앞의 백 구장과 비슷

한 행동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기재.

도 순사 오카 도미타로에 대한 제1회 심문조서 중 동인의 공술로서 “나는 도 순사인

데 1932년 6월 7일 저산리에 온 (다구치 의사가) 변사자 조순심의 사체 해부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김원갑, 조성관(조서에는 性琯이라되어 있으나 오기로 인정함)이 의사 

다구치에게 덤벼들었고 이민 2백여 명이 폭거를 일으키려고 도움을 구하는 소리를 질

렀다. 동 의사를 둘러싼 그들은 자전차를 붙잡고 통행을

□ 0906
저지했을 뿐 아니라 구타를 가하였다. 우리는 직무상 이를 제지하려는데 조공수(조서는 

公洙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인정함), 최이운 외 8~9명이 일거에 우리를 포위하여 곤봉

과 가래로 때리고 더러는 목을 조이는 등 갈수록 위협을 가하여 직무수행 상 어쩔 수 

없이 칼을 빼들었는데 다수의 사람들 때문에 몸의 중심을 잃고 그 칼을 그들에게 빼앗

겨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기재. 

가와무라 다쓰후미에 대한 예심조서 중 동인의 공술로서 “나는 도 순사로서 장평경찰

관 주재소에 근무하다 1932년 6월 5일 오전 7시 무렵 간바라 구메마쓰가 주재소에 와

서 자신의 소유인 뽕나무 밭에 조순심이 사망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았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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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취지를 즉시 본서에 보고하고 현장으로 달려가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 0907
뽕밭 중앙에 누워있는 시신이 있었다. 그 곁에는 바구니와 그 사람이 입은 치마에 뽕

잎이 담겨 있었고 두발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묶여 있었다. 그리고 같은 달 7일 

정오 12시 무렵에 다시 나는 다구치 의사와 오카 순사 등과 함께 현장으로 갔다. 다구

치 의사가 사체의 검안을 마친 후 돌아가려는데 김원갑, 조성관이 나를 가로막고 조순

심은 총으로 구타당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해부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나는 

다구치 의사에게 그 취지를 알리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다. 김원갑, 조성관 외 1명의 

입회하에 해부가 이루어졌다. 그 때 그 주위에는 2~3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김원

갑은 그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자신과 행동을 같이 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다구치 의

사는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염려하여 

□ 0908
사인을 알리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마쓰오카의 집 근처까지 왔다. 그런데 그들이 

의사와 내 자전차를 저지하면서 사인을 말하라고 협박하였다. 다구치 의사가 후일 서

면으로 경찰서에 보고할 것이라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나 김원갑 등은 왜 사인을 말하지 

않는가고 의사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하였다. 오카 순사 등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그들은 위의 순사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그때 그들이 오카 순사의 검을 탈취했다”

는 취지의 기재.

다구치 타로에 대한 예심 조서 중 동인의 공술로서 “나는 장흥경찰서의 의뢰에 따라 

1932년 6월 7일 장흥군 장평면 저산리 뽕나무밭의 망자 조순심의 시신을 해부하고 검

안했다. 

□ 0909
처음에 의복을 벗겨 신체를 일일이 검시했으나 이렇다 할 특이점이 없었다. 현장을 벗

으나 돌아가려고 하는데 가와무라 순사 부장으로부터 사자의 친족 등의 의뢰라면서 해

부를 해달라기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해부를 했다. 해부 결과 뇌일혈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단정했다. 그리고 그 현장 부근에는 2~30명의 사람들이 각자 봉이나 가래 등을 

들고 서 있었다. 금방이라도 소동을 일으키려는 듯한 기세여서 해부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앞서 밝힌 친족이 사인을 말하라고 큰 소리를 지르자 우리 주위

에 약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사인을 밝히라고 소란을 피우며 내 양손을 

잡고 양복을 움켜쥐고는 목을 졸랐다. 돌과 손으로 내 볼과 머리를 다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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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10
구타하였다. 또 그 폭행을 제지하려는 순사에게도 폭행을 가하였다. 그로 인해 나는 가

와무라 부장과 상의하여 상황을 진정시킬 수단으로서 그 대표자에게 구타로 사망한 것

이라는 취지로 말했더니 그들은 계약서를 쓰라고 하였다.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겨우 그 자리를 벗어나 귀가했다”는 취지의 기재.

간바라 구메마쓰에 대한 예심조서 중 동인의 공술로서 “1932년 6월 5일 이른 아침 염

중환이 와서 내 소유인 저산리 오곡마을의 뽕나무 밭에 사람이 자고 있는데 말을 걸어

도 대답이 없으니 가보라고 했다. 나로서도 미심적은 생각이 들어 염중환과 현장에 가

서 보았더니 뽕밭 중앙부에 김원갑의 모친 조순심이 하늘을 바라보고 넘어져 있었다. 

왼쪽 다리 아래쪽은

□ 0911
젖혀져 있었다. 그 젖혀진 안쪽과 입고 있는 치마에는 뽕잎이 담겨진 채였고 사망한 

상태였다. 나는 그런 취지를 오전 7시 무렵 장평경찰관 주재소에 알렸다”는 취지의 

기재.

당 공정(公庭)에서 피고 조성관의 조순심은 내 아버지의 여동생이라는 취지의 공술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추어 피고 등의 소요의 소위는 형법 제160조 제1호에, 공무집행 방해의 소위는 

형법 제95조에 해당하는 바 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명에 저촉하므로 형법 제

54조 제1항 전단(前段) 제10조에 따라 무거운 소요죄의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소정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 조성관, 백황흠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 조병로, 조

길환, 

□ 0912
조공수는 범정(犯情)2)을 감안하여 형법 제66조, 제71조, 제68조에 따라 작량감경(酌量減
輕)3)을 하여 형기 범주 내에서 동 피고 3명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물건은 몰수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차출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공소 소송비용

은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형사소송비용법 제2조에 의거 피고 등과 원심 공동피고 

2) 일본의 형법 용어로 범죄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3) 법률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법관이 범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덜어 주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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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민 외 14명에게 연대부담 하게 한다.

어쨌든 위와 같은 취지로 나온 원판결은, 상당부분 피고 등의 공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1조 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23년 10월 30일

□ 0913

대구복심법원 형사 제2부

재판장 조선총독부판사 마에자와 나리미  前澤成美4)

조선총독부판사 기무라 시로  木村四郎
조선총독부판사 이우익         李愚益

조선총독부재판소 서기 徳永ㅇㅇㅇ

4) 동경제국대학 법학과 졸업. 당시 대구복심법원 부장


